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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구성
- 시의 갈등 사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모색, 인천시에 권고 -

- 크고 작은 갈등 해결하는데 큰 역할 할 것이라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7월 27일 인천시민 500여명을 숙의시민단

으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, 인천시 공론화·갈등관리위

원장 축사, 갈등관리추진위원장의 「숙의시민단의 과제와 역할」교육 

및 참여시민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.

이 날 위촉된‘숙의시민단’은 인천시 전체 시민의 성별, 연령별, 지

역별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다. 선발된 숙의시민단

의 구성 자체가‘작은 인천시’인 셈이다.

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, 갈등의 영향범위가 2개 

이상인 군·구의 사안 및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시민의견이 

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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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, 

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. 

앞서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

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

다. 

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가 대규모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했

던 것과 달리 숙의시민단은 숙의 사안에 따라 50명 이내의 시민들이 

모여 숙의를 진행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효율적 공론화를 통해 갈등현

안에 대한 숙의 후 권고를 하게 된다

지역적･개별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

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론화의 틀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. 

박남춘 인천시장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 “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

해 제안해 주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인천시의 크고 작은 갈

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

또한,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·갈등관리위원장은 “상설적 숙의시민단 

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기획으로, 규모가 작아 시민들의 깊이 

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”라며 “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

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

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